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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兆로 불어난 코로나 대출 유예금...리스크 우려 vs. 연착륙 지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유예(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이자납입유예) 규모는 약 85조. 1차 연장 때(20년 8월)보다 136% 급증

 당초 유예 종료일은 지난해 9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를 6개월씩 두 차례 연장

은행 디지털 전환 성적표...하나가 신한·KB에 앞섰다 헤럴드경제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리딩뱅크를 다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보다 하나은행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채널의 여수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나은행. 지난달 기준 하나은행의 비대면 수신 비중은 74.9%고, 여신은 86.9%

"1%p 더 준다고 적금 드나"…대출금리 올린 은행, 예금금리 낮췄다 매일경제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반대로 내려 금융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은행 조달비용이 늘지 않았음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등으로 우대금리를 조정했기 때문

JB금융 "JB우리캐피탈 주식 500억원 추가획득" 연합인포맥스

JB금융지주가 할부금융업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 주식 747만1천608주를 약 500억원에 추가 획득한다고 27일 공시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 이로써 JB금융의 JB우리캐피탈 지분율은 100%

삼성증권 IRP 수수료 면제에… 미래에셋 맞불 디지털타임스

삼성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결정에 미래에셋증권이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증권과 동일하게 IRP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힘

보험 IFRS17·K-ICS 도입 연장에 '내부모형' 승인도 깜깜 비즈니스워치

보험 IFRS17과 (K-ICS)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개별 보험사에 맞는 리스크를 평가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승인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본래 금융당국은 2021년 도입을 대비해 미리 장기보험손해리스크 관련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진행했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아직 표준모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SK증권·KTB투자증권’ 저축은행 품는다…기대 효과는? 아시아투데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목적으로 저축은행 지분을 인수 중. 앞서 대신증권, 키움증권도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성장한 선례가 있음

SK증권은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지분 93.57% 인수 결정 뒤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위한 절차를 준비. KTB투자증권 또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30% 인수로 최대주주가 된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병원만 나홀로 반대…국회사무처 “소비자 권리 행사 꼭 필요” 헤럴드경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에 이어 국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총 4건 발의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인데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건 맞지 않고, 민감한 의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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